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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

만 막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다. 사랑

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자니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민

망하게 느껴지곤 한다. 또 자신이 준비한 표현이 정말 남

자친구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

다.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외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연

인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다.

남자친구에게 언제나 가슴 떨리는 설렘을 주고 싶은 

여자친구들을 위해 한마디로 남자친구들의 심장을 폭

행 할 수 있는 말들을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개했

다. 단 한마디의 말로 남자친구의 달라진 눈빛과 표정을 

확인해보자.

1. “널 만나서 최고로 행복해!”

남자들은 자신의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본능

이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만나서 행복하다는 말은 

남자의 본능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말이다. 남자들은 

여자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수록 더 여자친구에게 

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고 한다.

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뒤흔들 

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른다.

2. “오빠!”

대부분의 남자는“오빠”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

다. 그렇기 때문에“오빠”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남자

친구의 마음을 마구 흔들 수 있다.

오빠는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의미로 여자친

구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해 남자들의 사

랑을 더욱 샘솟게 한다.

3. “일찍 도착해서 자기 기다리고 있어!”

보통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

편이라면 한 번쯤은 10분 정도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

“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어!”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 

보자. 아마 남자친구의 광대가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

있을 것이다.

많은 남성은 약속 시각에 일찍 도착하는 여자들을 귀

엽다고 생각한다. 자신과의 데이트가 기대하고 있다고 

생각하기 때문이다.

4. “너무 잘생겼어!”

세상에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자들은 없다. 이와 

마찬가지로 세상에 잘 생겼다는 말을 마다할 남자도 없

다. 막상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남자들은 민망해

하며 좋은 티를 많이 내지 못하지만 사실 심장은 쿵쾅

대고 있다.

오늘따라 잘생겼다는 말보다 오늘도 잘생겼다는 걸 강

조하자.

5. “자기가 날 항상 웃게 만들어!”

사실 남자들은 종종 여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하는 이 

감정이 식을까 봐 불안해한다. 이때“자기가 날 항상 웃

게 만들어!”혹은“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!”와 같은 

한마디를 하면 남자친구의 심장을 마구 요동치기 시작

한다.

이 말 한마디가 여자친구가 자신을 보며 가슴 설레고 

사랑한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. 

남자친구 ‘심쿵’하게 만드는 말 한 마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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